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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개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6월 11일(화)과 25일(화)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

에는 DAXA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 명가량이 DAXA 회의실에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11일(화) 교육에는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증권 시장의 시장감시 및 심리업무 전반

에 대해 14시부터 두 시간가량 설명을 진행했다. 뒤따른 25일(화) 교육에서는 금

융감독원 관계자와 DAXA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

위 유형 및 사례 공유,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 등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이날 교육은 14시부터 네 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오는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

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

에 통보해야 한다. DAXA의 이번 교육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업계 전체

가 함께 노력해 가고 있는 모습이란 평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수범 준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